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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기웅입니다.

먼저, 오늘 ‘중소기업 新 성장동력, AI 전환 확산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 주실 진병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님, 

발제를 준비해 주신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

위원님과 이영환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토론자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곳곳에서 AX 열풍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AI 트랙을 신설하고, AX-스프린트 

사업으로 중소제조업의 AX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AI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AI는 불량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은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의지가 있음에도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AI 

도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AI를 적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아직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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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소기업에서도 AI 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할 때입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마다 생산 데이터, 필요한 AI 기술이 

천차만별하게 다르면서, 업종별로 생산공정과 현장의 

애로사항, Pain Point가 유사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 

업종 단위의 공동형 접근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AX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 제조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처럼 AI 확산에 있어서도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지원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표준 

AX 모델을 만들고, 실질적인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조직적인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특화 AI 모델을 

개발, 실증해 보급하는 AX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X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노력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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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전반의 AI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 중심의 AX 정책 발굴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